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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주간 특뿔'A11뿜기도회， 매월(17월)부터 금요윌(21월)까:X/ 교구볼 좌석 

징금요일(21웰， 전교인 1일 금식 • 특불짙회 및체3차 질잔삭(저덕 7).J) 

다음 주일(23일)， 부활주일 • 특뿔잔양(잔양0//88 ).J) 

오늘은 종려주일(2.3부 가족연합예배)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 우 

리는 켓세마네 동산을 거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향해 가신 예수님의 마지막 여 

정에 믿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특별새벽기도회(현 금요친앙집 

회 좌석， 16교구 좌석과대학 정년부 좌석을 고난깐만 변경)에 모두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한 성금요일에는 반드시 하루동안 금식을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간접적으로나마 

동참하십시오. 이 날 금요찬양집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요 19:17~2이 

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되며 청지기훈련 때와 통일하게 말씀과 찬양이 담긴 책자 

를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후에 진행될 성찬식을 통하 

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우 

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야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 

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에 대속의 은총을 베푸신 그리스도께 참 감사의 예 

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갈보리 언덕 위에서 크신 사랑 보았네 

*01번 주 화요기도원즙l획 수요성경공부， 금요구역예배는 없습니다. 

생명의 말슴 (급요잔앙집회)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 한 확실한 증거나 신빙성도 없어서 믿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창 2:22) 이 

기 위해서 오셨다. (요 러한사람들은자신의 지적인교만때문에불신앙의 죄에빠질뿐이다. 

3:17) 그런데 유대인들이 맏XI 않는r불잔잉깐f) 조I 
믿고 있는 전통 중의 하 노골적 인 불신앙과는 다른 가장한(숨겨져 있는) 불신앙이 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 

나는 메시아가 ‘이 세상’ 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유대인을제외한다른모든사람들을의미한다. 그러나예수님은이 전통적인 

생각을완전히 뒤엎으셨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류를향하 

신 그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오래 전에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c요 3:18) 이처럼 하나 

님의 진노와심판아래 이미 놓여 있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 (엠 2:1~2 ， 12~13)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와 실수 훼방은 사하심을 얻지만 하나님을 훼방하는 자는 영 

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막 3:28~29) 복음을 들어 알면서도 교만하여 이를 배척하는 

의지적인 선택이 무서운 범죄이다. 우리들이 범하는 대부분의 죄는 직접적으로 인간 

을 향해 범하는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 

는 일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다. 불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인 

구원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품인 사랑과 자비를 거절하 

는 것이다.c롬 1:21~23 ; 시 51:4)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것이나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향한죄만이 아니라하나님 자신의 성품 하나님 그분을향하여 범죄 

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불신앙의 죄는가장기만적인 죄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요 3:19~21)하신 것을 이들이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불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다. 노골적으로 내어 놓고 믿지 않는 것과 숨겨져 있는 불신 

앙이다. 노골적으로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좋 

지 않은 경험이나， 믿음을 억지로 강요하는 부모들 때문일 수 있다.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두 부인한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정이 

간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다. 또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불신앙 중에는 지적인 변에 근거한 것도 있다. (마 20:24) 이들은 기독교에는 믿을 만 

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을 감추고 있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펀견과 선입견 때문 

이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 사랑하고 이방인은 미워한다 

고굳게 믿고 있었다. 메시아가분명히 정치적 군사적인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러한 선입견을 가진 믿음은 저들로 하여금 예수 

님을 배척하게 만들었다. 우리들 역시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계속해서 배척한다.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우리 

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사 64:6)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은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 

다.c요 14:6)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 

을 믿는 믿음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계신다.c요 5:24) 

누구에게나복음이 전하여졌을 때에는 이미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심판 

아래 놓여 있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 

를 준다. 이 자유와 용서는 오직 죄인으로서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저주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서 하나님은 이 저주의 문제에 해답을 제공하여 준다. 새로이 다시 탄생할 수 있고 새 

로운 심령이 된다. 이것이 곧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고후 5:17) 그러나 불신 

앙으로 하나님이 제공하여 주시는 자비를 거부한다면 다른 대답은 없다. 믿지 않는 자 

들은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미’ 라는 단어는 참으로 두려운 말이다. 교회 안 

에 있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이미’ 저주를 받 

았다는 말이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믿음이 없는 자였다. 예수님 

이 보실 때에 니고데모는 불신앙인이요 하나님께 이미 저주를 받은 자였다. 신약에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가? 믿는 자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인 

가? 오직 예수님만을 믿자! 아멘. 

01수님이 흩으싣 

힘자가림의 

종려주엄 · 개선 예루살램 입성하심(마 11 :15-19, 녹 19:45-48, 요 2:13-22) 수요일 · 음모 여|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 금요일 · 수난 배E멍하고 잡히신 예수님(마 토요일 · 빼비 무덩을 지핸마 27:62-66, 
낀:1-11 ， 막 11 :1-11, 녹 19:28-뻐 요 (마 26:3-5, 막 14:1-2, 녹 22:1-2) 유다 26:30, 36-56, 막 14:26,32-52) 공회 막 15:42-47, 녹 23:50-56 , 요 

마지막밑주일 

뱉빠륙짧뼈한주간 

그싹도의 상^17h톨 뻐보십1，(/요 

12:12-19) 무리의 꿇과 여샘 우싱(불 화요일 · 변혼 여바님의 권위어| 대한 질문 의 뻔빠 26:14셔6， 막 14:10야1) 앞에 서신 예수넘(마 26:57-58, 놀 19:댔-42) 
19:이-44) 마 21:23-27 녹 20:1-8) 경고의 세 가 22:54-55) 빌라도의 심문을 받으심(마 

지 비유(마 d1:28~32, 33~46, 마 목요일·준비 유월절 식새마 26:17-25, 27:21-31 , 녹 23:1-25) 가상칠언(녹 부휠주일 ·부힐 주룰 E반 자들의 ζ츰 
뭘요월 · 권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마 22:1-1씨 지도자들과 논쟁(마 22:41 , 불 요 13:1-끼 최후의 성E딴(마 26:26" '29, 23:34,43 , 요 19:26, 마 27:46 , 요 싸복음서의 마지막 징n메 기록) 예수님의 
21:18-19, 막 11:12-14) 성전 사건을 통한 20:띠-44) 예루실램 멸망에 대한 경괴마 막 14:22-25)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고별설 19:28,30, 불 23:46) 십자가의 죽으심(마 부훨(마 28짚 막 16장， 녹 24장， 요 20, 
성전의 종식을 고함(마 21:12-17, 막 24:25, 마 13장， 녹 21:5-38) 피요 13:31-35, 요 1찜 27:31-50， 막 15:20~46， 놀 23:26-54) 21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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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밍rm’Tπ'mon때1 

JESUS IS STILL ALIVE 
(S)The angel said to the women, 

“Do not be afraid; for 1 know that you are looking for Jesus who has been crucified. 

(6)“He is not here, for He has risen,just as He said. Come, see the place where He was lying." 

(Matthew 28:5,...,6) 

For a ||tt|e more than th|rty빼 years ‘Jesus Cαhr끼때j떠m뼈뼈S안떼뼈뼈tw때빼w뻐뻐a히메Ik빼〈 

wa야y 0아f the wor이r끼|띠d ，’ e x갱(ac따tly li川ike yoωu and 1 do now, yet He was 

never contaminated by its sins. During His three years of public 

ministry, He gave sight to the blind, made the lame wal k, cleansed 

lepers , made the deaf hear, raised the dead , and preached the 

gospel to the poor.(Mt. 11 :5) He did nothing but good, which makes 

His crucifi xion the darkest and saddest day in our world ’s history. No 

one comes close to delivering God ’s Word in such a noble and 

perfect way. He truly practiced wbat He preached , unlike the 

majority of today ’s preachers. His earthly life was a lot like the 

sunshine , only more so, in .that He gave others encouragement, 

hope, and eternal life . He made it possible for this sinf비 and dark 

world to actually receive heavenly light, "1 am the way, and the truth ,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Jn . 14:6) 

Even though Jesus Christ did everything right , His people still 

crucified Him . They berated Him, humiliated Him, beat Him , and 

finally nailed Him to a cross. They thought they could silence Him 

forever. Jesus warned His disciples and the crowds about their sinful 

religious officials ,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have seated 

themselves in the chair of Moses; therefore all that they tell you , do 

and observe, but do not do according to their deeds; for they say 

things and do not do them . " (1\11 t. 23 :2- 3) He even rebuked the 

scribes and Pharisees , “ Woe to you , scribes and Pharisees , 

hypocrites, because you travel around on sea and land to make one 

proselyte; and when he becomes one, you make him twice as much 

a son of hell as yourselves . " (Mt. 23: 15) These teachers of the law 

and their followers , whom we call the Israelites , never practiced 

their faith . They were blind and could not see Jesus as Messiah. 

They did not know the Son of God, and missed out on something 

very big. Nonetheless , God used their blindness to carry out His 

sa.lvation plan . It was God's purpose to give His only begotten Son 

as atonement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His chosen people 

carried out His eternal purpose . 

Even though Jesus was crucified , He is still alive! God raised Him 

up over 2,000 years ago, and He was, is , and will forever be our Lord 

God . Colossians 1 ’ 19-20 says , “ For it was the Father ’ s good 

pleasure fqr all the fullness to dwell in Him,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all things to Himself, having made peace through the blood 

of His cross; t 

heaven ." Is not that exciting news? Can you believe that Jesus has 

“ now reconciled you in His fleshly body through death, in order to 

present you before Him holy and blameless and beyond 

reproach." (Co l. 1 :22) His followers mourned His death . Jesus was 

their hope and Savior. They thought He returned to the soil , so their 

dreams were shattered and their heart’s love crushed , but after the 

Sabbath , as it began to dawn toward the first day of the week, He 

conquered death! The angel told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 He is not here, for He has risen , just as He said ." (v. 6) 

Even though Jesus is eternally alive , He is still with us always . He 

told His eleven disciples , "AII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 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1 commanded you; 

and 10, 1 am with you always , even to the end of the age." (Mt 

28 ’ 18-20) Amen. Jesus is alive in our needs and troubles . The 

Christian life is no bed of roses , and many suffer great difficulties 

The difference between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is that when 

believers go down into the valley, they do not go alone.Jesus is with 

themall the way. He reminds us, "1 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 

but take courage; 1 have overcome the world." (Jn. 16:33) Jesus is 

alive in our prayers , “ If you ask Me anything in My name, 1 will do 

it." (Jn. 14: 14) Jesus is alive in our spirits , "that is the Spirit of truth ,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because it does not see Him or 

know Him, but you know Him because He abid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Jn . 14:17) Jesus is alive in our hearts . Paul declared, "1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1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1 now live in the flesh 1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up for 

me."(Ga l. 2 :20) 

My dear friends , Easter is a wonderful , wonderful event. To know 

that Jesus is st川 alive is good news. Do you believe it? Jesus said, 

"1 am the Alpha and the Omega ,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Rev. 22: 13) He is God forever. As you deny yourself, 

taking your cross to follow Him, please know that He is with you . 

Wherever you are in the practice of your faith , He is there also. He 

will never fail you. You will always find success in the fruits of the 

Holy Spirit, which are yours for the taking . Let us praise the Lord . He 

is alive, and will be with us forever. Amen .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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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 주일 설교 

I ct.음주일 셀교 l 

예수님운 Xl를포 흩훌아껴l신다 

(5)천사가 여/<t들에게 밝f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야노라 

(6)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야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5-6) 
갱생판옥사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대략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죄에 의해 결코 오염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 기간 중에 맹인을 보게 하며， 못 걷는 사 

람을 걷게 하며， 나병환지를 깨끗하게 하며，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 11:5) 예수님은 선한 일만을 하셨습니다. 그러 
나 오히려 그 선한 일이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도 슬픈 날이었던 예수님 

의 십자가 처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도저히 그와 같은 고귀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설 

교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선포하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 

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따뭇한 햇볕과 같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악과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늘의 밝은 빛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 
리요생명이니 나로말미암지 않고는아버지께로올자가없느니라끼요 14:6) 

십자가에못박히셨다 

비록 예수님이 선한 일만을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십자가 

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결국은 십자 
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예수님을 잠잠케 할 수 있으리라 생각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에게 악한 종교지도자들에 대해 경고하셨 

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 

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마 23:2~3) 예수님은 심지어 서기관들과 바 

리새인들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 

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 23:15) 율법을 가르 

치는 교시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믿음을 실천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들 

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 
나님의 아들을 몰라 보았기에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 

도 하나님은 그들의 눈이 먼 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구원계획을 이루어가셨습 
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사용하여 구원계획을 실행 

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2천여 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 
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1: 19~20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참 소망을 
주는 복음이 아닙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 
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 

니"(골 1:22)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이요 구주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흙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 

들이 가졌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사랑의 마음은 갈기 

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인 안식일 다음 날 새 

벽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 

아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 

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6절) 

지금도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당}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 

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회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이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사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고난의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외로이 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 

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신자가 걷는 모든 여정 가운 

데에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 
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랴?' (요 16:33)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십니다. ‘패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라?' (요 14:14)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속에 살아 계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 
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 
이라?' (요 14:17)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살아 계십니다. 비울은 믿음으로 고백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 
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 
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을믿는믿음안에서 사는것이라?' (갈 2:2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으로 경이롭고 놀라운 진실입 
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심을 아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말 
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계 

22:13)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반드시 깨달으 
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실천히는 모든 현장 그곳에 예수님도 계십니 
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묘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맺혀지는 성 
령의 열매 안에서 여러분은 늘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OJ"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 

실것입니다. 아멘.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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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다른 제지들과 함께 초대교회 부흥에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초대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들과 로마의 핍박을 받았다. 그럼 

에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 선봉에 베드로 

가 있었다. 그는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지도지들을 향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 

다. (행 2 :14~42) 자칫 말을 잘못하다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에 베드로는 힘없는 여종 앞에서도 예 

수님을 부인하였던 겁쟁이였다. 무려 세 번씩이나 저주와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 

을 부인하였다. (마 26:74~75 ; 막 14:71~72 ; 녹 22 : 60~62 ; 요 18:26~27) 한 

때 베드로는 가장 귀한 신앙고백(마 16:17~18)을 하였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 철 

저히 실패했다.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 

라." (마 26:72) 베드로는 실패자였다. 물론 그는 실패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다.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각오도 있었다.(마 26 :31, 33~35) 그러나 열정적인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 

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 

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녹 22:31~32)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 자신의 열정과 힘， 노력으로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이 베드로가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이다.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했다. 믿음의 대상을 
나’ 에서 ‘예수님’ 으로 바꾸어야 한다.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단 한걸음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한 걸음씩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 참 제자이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 (마 
1O :1~4) 이음고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셨다. (마 10:5~7) 예수님은 제지들에게 

오직 복음만을 전할 것을 부탁하셨고， 복음전파사역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가 

르쳐주셨다. (마 1O :8~23) 또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힘이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다. (마 

1O :24~31) 그러면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 

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나도 히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 

라!' (마 10:32~33) 참 제자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해서 

는 안 된다. 특히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미 들었던 베드로의 경우 

는 더욱 그렇다. (막 1O :33~34)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베드로 

는실패자였다. 

주님은 용서받지 못할 베드로를 사랑하신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베 

드로를 용서하셨다. 이전에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울 때 베드로의 이름을 가장 먼 

저 언급하셨다. (마 1O :2~4)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 

실 때에도 여전히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셨다. (막 16:7) 뿐만 아니라 디베랴 바 

닷가로 가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다. (요 21:15)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요 21:22)고 강조하셨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베드로 

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진실로 사랑하셨다. 베드 

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진실로 회개하였다. (마 26:75) 회개하였던 베드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갔다.(고후 7:10)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받지 못할 베드로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었다. 

베드로의 실패는? 

초대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미화해서는 안 된 

다.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한 죄인이었다. (마 26:26~28)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실패자였다 . (마 

26:69,71,73) 이런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자신을 믿을 때 

우리는베드로처럼 실패한다. 자신이 무언가잘하려고할때 우리는외식의 옷을 

입게 된다. 의식과 무의식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드러 내려는 죄를 범한 

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님을 부인하게 된다. 이것이 베드로였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이다. 우리는 진실 
로 죄인 중의 괴수이다.(팀전 1:15) 매순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선한 것을 찾 
기 힘들다. 나의 삶에 나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포기하게 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 

15: 31)의 고백을 실천해야 한다. ‘자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롬 14:8) 예 

수님이 가신 길은 멸시와 고통， 죽음의 길이었지만 이 길은 영혼사랑의 길이었으 

며 참생명의 길이었다. 이 길을믿음으로 걷는은총의 자녀가되자. “우리는주님 
을 늘 배반하나~주 널 위해 항상 비시네." (찬 290:장) 아벤.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샘샘한 밀씀을 들을 수 있슴니다 

어l수 납 ðl 강조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나 이들 
τ 가운데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 

그의 "쭉 (3:31-35) 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종교지도자들을 무척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판하자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다.(막 3:20~2 1， 31 ~32)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포함 

되어 있었다. 그띠는 참으로 복이 있는 여인이었다. (녹 1: 45)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점차 그녀의 믿음은 변했다.(녹 2:49) 다른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할 뿐이었다.(요 2:3~5) 결국 마리아는 자신의 친족들과 함께 권위있는 종 

교지도자들의 말에 주녹이 들어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 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 
지였다.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으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다. 그 

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자 그의 믿음은 변했다.(녹 7:19) 마리아，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있지 않은가?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막 3:33) 이것은 자신을 찾아 온 가족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셨다. 이 말씀에는 두 세계의 비밀이 담겨 있다 육의 세계에서 예수 
님은 분명 마리아의 아들이며， 친족들이 있다.(마 12:46~47 ; 요 19: 26 ~ 27)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자여도， 어떤 친족들의 굴레에 매이지 않으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가족의 모습이다.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 요k게 
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받전 1 :21 ; 막 3:34 ~35)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친 
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왜?’ 라는 질문만 되풀이했다. 이런 불순종의 
고리를 끊자. 모든 외식을 버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자.(녹 3:8 ; 요 8:39)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띠가 되자.(요 1:12)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 14) 보 
혈로 거듭난 은총의 자여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노띨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 

는 안 된다. (롬 8:17)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가 겪어야 할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난 앞에서 쉽게 밍음을 포기한다. 너무나 쉽게 세상의 유혹에 빠 

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 
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고후 6:17~18) 세상과의 타협은 곧 영원한 죽음야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되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 

해서 모든 죄인들의 죄는 속량받았다. 속량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 
었다.(갈 4 : 5~6)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가족이 된 것이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가족은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에 한정되지 않는다. 바로 십 
자가의 보혈로 하나 된 가족을 예수님은 원하셨다.(엽 2: 18~ If)) 이를 위해서 예수님 
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은 출발한다.(히 2: ll ) 우리 가족의 

믿음이 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 “누구든지 하나 
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막 3:35) 우리는 하나님 
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롬 12:2)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 
다.(요 6:29,40)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세상의 가치관， 종교관 
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어l 기초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 어떠한 핍박과 환노}이 있 
을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가족이 되자. 아멘. 



저1985호 

壘 처음에 선교가 재미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선교를 하다 보니 선교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것을 깨달 

았다.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니 

선교가 더욱더 즐거웠다.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어린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고 따라오 

는 모습이 신기했다. 마치 주님이 그 아이들 한 영 

혼， 한 영혼을 이끄시는 것 같았다. c배성오) 

壘 솔직히 조금 두려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 

다. 그랬더니 정말 사역을 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대 

답했다. 정말 주님께 - 감사했고 놀라웠다. 전도지를 

나눠 주면 서로 전도지를 가지겠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울킥 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흔들이 많은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죽어 결국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ζ뻐l 

정말 안타까웠고， 우리를 이렇게 보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다. c김한별) 

壘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밍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 

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이 점점 더 자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였다. c정은혜) 

壘 마을에서 사람들이 뒷말로 하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영접기도를 잘 따라했다. 주님께 감 

주낀흥헌 

사할 뿐이었다. 주님께서 도와 주신다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음을 새삼 느꼈다. c신철민 ) 

壘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다. 그래도 

계속 전도를 하다 보니 용기가 생겼다. 땀이 나도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내가 힘든 것보다， 죽고 나 

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영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 

각이 들었다. c최한나) 

壘 선교를 하면서 마귀가 많이 훼방을 놓았지만， 그럴 

수록 더욱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도와 주고 서로 

를 위해 주는 마음이 새록새록 솟아났다. 하나님께 

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 

을 수 있는 환경을 묘떨어 주시느라 여러 가지 시 

험을 주신 것 같아 오히려 주님께 감사함이 넘쳐났 

다. c임현지) 

壘 따가운 햇볕에 힘들기도 했지만 그들의 입에서 “아 

벤이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는 너무 기쨌다. 또 

바쁜 와중에도 그 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1"라고 한 

마다만 하면 멈추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았 

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우셨다. c손다몬) 

壘 조그마한 아이였는데 이름이 스마일이었다. 그 아 

이가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의 가족 

중 한 명이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 

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몰랐지만 간절히 기도했다. 결국 그 가족은 

모두 “아벤을 외쳤다. c한성민) 

첫 선교어l셔 주산 큰 은혀l 

중등 1 부 1 팀. 2 팀 

壘 선교지에서 정말 많은 우상들을 보았고， 많은 영흔 

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 불쌍하다 

는 생각이 들었다. 이 나라에도 주님의 교회가 세 

워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임혜빈) 

壘 초등학교 앞에서 1，2학년 좀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전도지를 달라고 손을 뻗었을 땐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나 좀 살려 달라 1 "고 손을 

뻗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까웠다.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c조아라) 

壘 처음 출발할 때는 너무 힘들 것 같아 두려움이 앞 

섰다.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을 모두 버리고， 영혼 

을 구원하자는 마음 하나묘L을 안고 떠났다. 막상 

사역지에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대보다 훨씬 

편했고， 음식도 입에 잘 맞았다.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모든 환경 가운데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선교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c임 

희진) 

지난주에도착안선교팀 (1개팀) 

기 간 팀 

3월 6일(목) - 3월 14일(금) 21교구 1지역 

선교는짜:1)부인 

EI ^~ 
디 。

이영식 

하나님께서 “너 선교가지 않을래? 하고 물으셨을 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환 

경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한 선교였다. 주님은 한 번 

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 콧에서 마치 우리 

들이 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준비된 영흔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 

음을 받아들이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선교는 주님께서 하신다.’ 는 것 
을경험하게 하셨다， 

한 번은 공요k게게 잡혀 경찰서에까지 가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숨어 

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전도하는 이방 나라의 선교사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 집에서 영접기도까지 마친 아이들이 친구 집에까지 따라가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왜 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임을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았다.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단기선교에 지원하였 

습니다. 선교준비 모임에 처음 참석하던 날부터 이미 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탄 

을 필두로 하는 세상의 방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도행전 통독과 기도와 경건회 

를 통하여서 저희 팀은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선교를 통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를 느꼈으며，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 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가정에서 가빌L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다. 다음 날 

다시 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으나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영접기도 

를 하면서 주님은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막을 수 없음을 경험하였다. 비록 가방은 잃어버혔지만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웠다. 모든 사역 속에서 예수님 

의 은혜와 사랑과 동행하심이 아니었다면 첫 선교였던 나에게 연약함이 많이 드러 

났을 것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땅의 영흔들을 사랑으로 품고 주님 

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겸허하게 세워져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박인정(집사， 정년2부 1 팀) 

사역 첫날 아침 경건회 때 “기쁨으로 g-:을 거두라"c시 126:5)는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 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사역 속에서 직접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 결실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깨 

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의 결실을 꼭 우리가 다시 거둘 필요가 없다는 

감사의 자유함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전의 다른 선교사들이 심었던 십자가 복 

음의 씨앗이 옥토에 잘 뿌리내려 자라남을 보게 하셨고 ‘기쁨으로 그 g-:을 거둘 수 

있음’ 에 모든 팀원들은 크게 감동을 받아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9~ 14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깨어 있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사 주 

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걸음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으로 걷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행보를 이블어 주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낄 수 있었습 

니다. 

허용우(집사1 정년 1부 2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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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풍과 나눔 

부프려운 주님의 음성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저는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가 

치관과 종교관 속에서 바력l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이후 저는 주일예배에만 참석할 뿐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눈과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들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기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죄로 물든 나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나 

는 죄인입니다，" 비교적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하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고， 이후 나를 구원하신 회복된 믿음으로 나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넘쳤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족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은 억지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만 드릴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였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 

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제 남편은 거의 모 

든 예배와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한다면 괄목할만한 밍음의 성ε}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더 중시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셨 

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콘 εL급이니라” 아직 가야 할 

길이 입니다. 흥해를 건너야 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하고 장대한 아낙 자손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승리를 확신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 

사로서 영적 전쟁터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허은숙(권사， 1 5교구) 

대 안의 적들과 엉적 전쟁을 전포따며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구역식구들에게도 확인 전화를 하였고， 착한 딸도 오 

케스트라에서 봉사를 하니 부끄럽지만 일찍 교회에 도착하면서 스스로에게 보내 

던 박수 소리입니다. 감추었던 내 안의 적군들은 늘 이런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였고 

주님의 선한 군사로 훈련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교회 주차장에는 벌써부터 꽉 찬 차량 

들과 불편한 몸을 이블고 행여 늦을새라 발길을 재촉하는 성도님들， 곳곳에서 소리 없 

이 예배를 준비하시는 손길들을 보면서 그동안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출석표를 책자에 끼우며 안내를 준비하던 중에 “불의함과 섞여 있는 교회는 적그리 

스도이고 비신자’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고， 순간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잘하고 있 

다고 스스로를 칭찬했던 지난 시죠떨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적군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비웃는 세상 사료L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불의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세상의 문화나 예의와 전통을 고수하려 애썼던 제 자신이 비신자였고， 적군이었습니다. 

내가 감추고 포장하려 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안내를 담당하는 사이사이에 들리는 찬양과 말씀 중에서 “주께서 먼저 길을 걸으셨 

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존재하는 비 진리와 늘 싸 

우며 나아가야 하는 군사”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방패 안에 승리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엎드려 회개하오니 내 죄를 용 

서하시고 참 자유 허락 하소서. 사랑의 구주여 자비 베푸소서 . 아벤 

접미순(집사， 16교구) 

어l수님， 져는 좌인입니다 

눈물의복음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오가면서 나는 진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지만， 결혼을 해 가정을 꾸려 나가면서 많은 시험을 겪게 되었다.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절망하고 낙담하면서도 한편으로 

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 달라고 밤마다 무릎을 꿇기도 하였다. 나는 늘 내 기준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고 분명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다. 그러던 중에 사랑의 주님은 나를 충현교회로 인도하셨다. 

교회에 등록한 지 3년이 되어 가고 이젠 예배161-<게 들어설 때면 손수건부터 챙긴다. 

‘왜 그리도 눈물이 나는지 ! 충현교회에 와서는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 

하고 주님의 자여인 나를 생각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의 잘못된 생각과 

죄를 회개하는 생활로 변하였다. 가장 중요한 구원과 회개와 십자가E띨 강조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위임목사님 !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이 아닐까? 

또 거짓과 원수가 되어야 흔뻐l도 세상과 타협하고 항상 악의 영과 싸워야 흔에도 싸움 

을 쉬며 불의함을 보고도 참는 우리들을 보면서 위임목사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 

수 없는 것 같다. “주님 ! 오직 말씀 중심， 찬양 중심， 그리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을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이 귀한 주님의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형경(집사， 2교구) 

바다매오각 눈을 뜬 것저렴 

이번 2008년 제 1차 청지기훈련은 어느 해보다 특별했다. 나에게 변화의 물결이 일었 

기 때문이다 기도하면서 구역식구와 가족들을 권면하는데 주님은 나를 바라보게 하셨 

다. 내 자신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 그동안 정지기훈련을 의무요 행사 

로만 여기고 참여했던 이 죄인을 주님은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지혜 있고 진실 

한 정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 

냐:" (녹 12: 42)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정지기훈련에 주님은 남편을 예비해 주셨다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교회 갈 것 

을 권면했을 때 거리낌 없이 함께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놀라워서 “정 

말?"이라며 되물었고 남편은 환한 얼굴로 웃어 주었다. 남편과 함께 교회에 갈 생각에 

r 아침부터 들떠 있으면서도 과연 ‘남편이 2시간 동안 참고 앉아서 말씀과 찬양을 마음 

에 새길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 : 1)라는 말씀을 새기며 교회로 향했다. 3층에 위임목사님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였다 이번 정지 

기훈련을 통해 바디매오가 눈을 뜬 것처럼 남편도 영의 눈이 뜨이기를 기도했다. “주 

님， 이번 정지기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명자(집사， 11교구)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크신 
사랑을 거부한 채 나 자신은 “좀 더 자자. 즐기자. 아니 좀 더 고민하자， 절망하자라고 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진리가 아닌 것 

을 붙들고 헛되이 애쓰며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오랜 습관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지기훈련을 통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 없는 자를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불러 주시고， 일으키시 

고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비로소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기쁘기도 하나 고통할 일도 반드시 있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하여 당신을 버리시고 다 이루어 

층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걸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은혜의 길을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당신묘띨 의지합니다， 

임혜원(집사， 1 0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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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킬힘 l 빼가족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 

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험 

하고 먼 길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원망하는 이 

스라엘 민족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 

아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한 번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는 “그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는 

물음이나 자기 의견을 주장한 

"1 획위웬회 

원응철(장로， 기획위원장)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민 20:9) 이 믿음의 순종이 기획 
위원회에 속한 모든 일꾼들의 고백과 실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며 주신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의 5대 목표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가 감당하여야 할 주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명령에 우리는 어떠한 이유나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믿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 

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5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중 · 장기 계획이 잘 진행 되도록 기획위원회 일꾼들은 더욱 힘써 성령의 

도우심을 ζR할 것입니다. 

기획위원회는 현재 교회가 공사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는 시설들이 복음적 

으로 잘 운영되도록 운영세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수양관의 운영세칙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 중에 있는 양로원과 납골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안도 복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심도있게 준비하 

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 

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모든 운영세칙이 주님의 뜻대로 계획되고 

준비되어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한 시설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획위원회 일꾼들은 마음에 새 

기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출발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악한 사탄의 궤계와 술수가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겁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창 15: 1)는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임을 고백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어떤 반대나 이견 없이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였 
던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오로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것을 주님 
께 맡기고 순종하는 기획위원회가 되도록 더욱 예수님묘떨 바라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끼마 
17:8) 아멘. 

샌엠 효1헥 Z뽕 ~;}왜 

2008년 3월 4일부로， 세 분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각 종심의 사역이 되도록 기도애 주삽시오 . 

윤요한 목사 

(1970. 4. 24 ,) 

유은희 사모 오13남 

김근영 목사 박준식 목사 

(1971. 7. 7.) 
이나은 사모 외 2남 

(1972. 6. 24,) 

방은혜 사모 오1 1 남 

여l수낸을 반냐논 1~슴 빽한 셀러l 앵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할 때 무한 감사하고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내놓 

을 것이 없는 완악한 죄인임을 고백합 

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 

니다. 만약 예수님이 친히 흘려 주신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저는 영원 

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 

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으로 저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 

한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심이 그저 감 

사하기에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살같이 빠른 세월 따라 ‘은퇴’ 라는 단어와 함께 쉬라 하시니 ‘이제 남은 때를 어 

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의 문제가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령 

에 제한 없이 예루살렘 찬S때에 가입하라는 〈주죠탤현〉 광고를 보고 놀라움과 기 
대가 함께 있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과연 찬ε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주님께만 찬양할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찬양대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찬양 

대원으로서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은 저에게 놀라운 은혜 

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예배에 대한 기대와 은혜로 모든 예배시죠빼 예수님을 만나는 가 

슴 벅찬 설레임이 생겼습니다. 특히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려서 그 

런지 이전보다 말씀이 나의 마음에 쑥쑥 잘 들어옵니다. 또한 이 나이에 찬양가사 

를 암송하는 게 분명 쉽지 않은 일임에도 주님은 저에게 청년의 열정을 주셨습니 
다. 앉으나 서나 찬양을 반복해서 불렀고， 찬양이 떠오르도록 머리에 입력하고 찬양 

가사 속으로 들어가 그 은혜를 만끽하며 노래하고 연습했습니다. “나 언제 보리이 
까. 새 예루살렘 !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에서 1" 이제 남은 때를 살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삼겹줄을 이루며 주님이 부르 

시는 그 날까지 소망과 기쁨에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신영순(은퇴권사， 예루살램 잔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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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끼
 
미
 히
 
뻐
 미
 

삐
 택
 
쉰
 
매
 흰
 
회
 

정
 
용
 
재
 
유
 
영
 
연
 

이
 

한
 
김
 
이
 

김
 
깅
 

부
 

받
 
루
 
범
 밍
 부
 
부
 
범
 

밑
 
1-

]

녀
」
 꺼
-

딛
 
샘
 
上

ι
{
 한
 양
 정
 

자a
 소
 
대
 
소
 

4 

7 

얘
 
애
 ” 
”η
 3 

3 

진
 
호
 
심
 
규
 
진
 
란
 
영
 
나
 

길
 

동
 

성
 
상
 
용
 
옥
 
준
 
하
」
 

현
 
나
 
김
 
이
 
조
 
김
 
이
 
박
 

껑
 

…% 
…… 
…… 
낌
 때
 쟁
 뼈
 

’ll------------

’llI-----

’----------------------

이
 
깐
 
끼
 
비
 자
비
 페
 
씨
 
떼
 

재
 
삐
 
셈
 
센
 
재
 
@
삐
 힌
 
꾀
 

윤
 
경
 

은
 
효
 
방
 
옥
 
영
 

윤
 

힘
 
이
 

강
 
깅
 

황
 
황
 
깅
 
박
 

부
 
부
 
부
 
부
 
부
 
부
 

믿
 
부
 

넨
 넨
 
M
-
면
 넨 팩
 이
긴
 데­

*
。
징
 
자
 
장
 
장
 
디
 

청
 
장
 

5 

얘
 ” 
낀
 
대
 9 

2 

6 

하
 
정
 
철
 
철
 
권
 
원
 
은
 
숙
 

인
 

노
 
관
 
경
 

대
 

재
 
승
 
미
 

황
 
약
 
김
 
박
 
김
 

이
 

오
 
흥
 

댔
 떼
 뼈
 쨌
 

…… 
…” 
…% 
…… 

404 이증순 11 장년 1부 정성지(21) I 431 박준식 교역자 

405 손석원 8 청년 1부 432 방은혜 청년2부 

406 최용수 4 장년2부 흥은기(4) I 433 한증국 5 청년 1부 한증남(7) 

407 이태섭 22 중등1부 조주환(22) I 434 정중현 7 고등부 이미애(5) 

408 강수영 21 청년2부 강순희(18) I 435 신재옥 8 장년1 부 최상기(24) 

409 박재용 22 청년2부 전성욱(9) I 436 권혁미 8 정년 1부 최상기(24) 

410 신은채 13 소년부 I 437 이영자 24 장년3부 강영자(24) 

411 신혜인 13 소년부 I 438 박승원 6 청년 1부 김화선(2) 

412 김근영 1 교역자 I 439 김재경 5 청년 1부 김화선(2) 

413 이나은 

414 김예준 

청년2부 440 김도희 3 고등부 깅하은(13) 

441 강민석 18 소년부 앙미옥(18) 유치부 

415 박은비 12 대학부 이승미 (22) I 442 쑥뭇 25 외선부 앙순옥(11) 

416 김영목 2 고등부 흥순길 (2) I 443 윤경애 17 청년2부 이숙희(18) 

김순남(1 이 

이정흐1(끼 

417 윤요한 

418 유은희 

교역자 

정년2부 

444 까이 25 외선부 

445 한 현 7 청년2부 

419 윤희원 초등부 446 나은수 7 유년1 부 이정희(7) 

420 서혜원 11 청년 1부 박순례(12) I 447 성영순 13 장년3부 정경욱(2) 

421 이은지 12 대학부 이수연(23) I 448 장석환 4 청년 1 부 입길영(2) 

422 이성실 4 소앙부 이정애(2이 I 449 진동길 18 장년3부 

* 중연교회의 안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짧 



(j) 2008년 3월 16일 

모 임 

1 권사 3 .4지회 월례회 

일시 : 19일(수) ， 1부예배 후 

장소 갈릴리훌 

결 혼 

1 박성하 군(박춘식 장로 , 김금연 권사의 아 

들， 타교)과 이예진 앙(이용초 성도 · 김기연 

성도의 딸 ， 2교구) / 22일(토) 12:40, 안동 신 

라예식장 

2 최중헌 군(최숭민 성도 -장금순 집사의 아 
들 ， 13교구)과 정진희 양(정사학 집사 ‘ 김종 

녀 집사의 딸， 타교) /22일(토) 17‘00 , 웨딩의 

전당그랜드흘 

3 남태훈 군(남용우 씨 정해 영 씨의 아들， 타 

교)과 정지영 양(정희효 성도 금인숙 권찰 

의 딸， 3교구) / 22일(토)17 ‘00 ， 워커힐호텔 

에스톤하우스 

별 세 

1 님이현 성도(이양호 집사의 남편 ， 2교구 한서 

2구역 ) /9얼 별세 ， 11일 장례 

2 임말례 성도(이 영자 집사의 시모 ， 11교구 의 

정부3구역) / 10일 별세 ， 12일 장례 

흐:1I~혀 
1_ n_ 

교 1:쇼석 

.21 교구 새신자 초정 전도집회 

일 시 3월 16일(오늘) 14:00 
장소， 갈릴리흘 

.CMTC 직무훈련 

일 시 3월 29일(토) 14:00~ 17:00 

장소 .갈릴리홀 

.2008년 상반기 수화교실 

일 시 3월 9일~6월 22일( 16주간) 매주일 15: 1O~16:30 

장 소 : 저12교육관 1층 에바다부실 

톨맞이파회환경형리 

일 시 3월 29일(토J 9:00~12:00 

방 법 모든 성도들이 각 교구에 할당된 구역에서 환경정리를 한다 
.미화구역 각 교구에서 필요한 정소도구를 직접 준비하여 실행한다‘ 

.화단구역 각 교구에 임명된 달란트봉사 조경담당자를 중심으로 화단을 정리하고 
새 봄을 맞이하여 담당교구의 화단을 각 교구의 회단 특성에 알맞게 

가꾸도록한다 

문 의 ; 봉사위원회 자원봉사부 (#363, 421) 

수요성경공부 

오후반2'3J -4.íXJ 

저녁반8íXJ - 9'3J 

교사양성부 

찬웰뼈양성부 

충현X과대원훈련 

【 2008닌 상반기 교육푼련원 개감l 

교육기간 3월 1 2일 - 5월g일 (12주간) 

뻐기에매난여다퍼스도(제1교육관3)，정 

시편에 LlEf난예수그리스도(제1교육관40，정 

누껴음어P-IE닌여다그리스도깨'/1교육관5꿇l 
고린도전후서에 LlEf난 여|수그리스도(제1교육관3)，쩍) 

매주일오후3.íXJ - 43J 교육기간 3월 9일 -5월 25일(12주간) ε암 제1교육관3)1호 

매주일오후3.íXJ - 43J 교육기간 3월 9일 -5월 25일 (12주겐 ε암 제1교육관 401호 

08.수요일오후 13J-23J 교육기간 3월 19일 -5월 21일 (10주긴.) ~앙 제1교원}때7호 

·수강신청은 3월 23일(주)까지 교육국(저1 1교육관 2층， #473뻐|서 하세요 

저1985호 

활휠 충현 7툼으l 창 
띠 교회의 방패와 ̂J급(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 

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마 16:24)를 

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a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2.6. ~3.22 . ) 

과 특별새벽기도회 및 성금요일집회(3.21. 19:00) 

를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을 내 

려주소서. 

a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 
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 

을강건하게 하소서. 

a 모든 위원회와 25개 교구 및‘23개 교회학교를 통 
하여 우리 교회가 시옹성과 같은 교회(마 16:18) 

로세워지게하소서 

딩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빌 

2:5)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까는 선교 

사， 보내는 선교샤 가 되게 하소서. 

딩 1.1 . 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흔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a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 
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찬양 

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하소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3 /1 7 - 3 / 23) g 충현의 재단(유지 동산 복지)들이 복음을 전하 
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공사 중인 수양관， 본당 외벽석재 보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17 (월) 18 (화) 19 (수) 20 (목) 21 (금) 22 (토) 23 (주일 ) 

설교자/기도자| 김성관/김승곤 정진호/강두형 여국근/최세진 김익환/김윤환 안지원/융선한 유현철/강영미 김완수/임태주 
설 교 본 문| 막 4:13-20 녹 23:33-38 녹 23:39-43 녹 23:44-46 요 19 ’ 28-30 시 118:14-24 요 20:1-9 

날짜 여|배 

3/19 수요 I 

3/19 수요 II 

3/21 금요찬양 

3/23 i'-이lo![ 

3/23 주일 II 

3/ 23 주일 m 

3/23 주일 W 

3/23 주일 V 

3/ 23 주일찬양 

예배 담당 (3/19 - 3/ 23) 

서E “ 「 사‘ 회 기도 

마지막 시험 (마 27:35-44) 김성관 목사 이성진 조춘옥 

참된 신앙 (요 6:29-40) 이광현 목사 강호성 정호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요 19:17-20) 김성관 목사 김준희 양기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마 28:5-6) 강현철 목사 최성득 박덕양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마 28:5-6) 김철규 목사 이재영 신광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마 28:5-6) 김성관 목사 양재웅 권명옥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마 28:5-6) 임현덕 목사 안창덕 정청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마 28:5-6) 김성관 목사 탁정헌 원응철 

부활， 그 적실성 (행 17:16-24) 정진호 목사 윤수일 엄복섭 

~↓ q ‘」t

갈보리 산 위에(호산나 찬양대) 

주 날 인도해(실로암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 오케스트라 

〈예배전찬양〉 

부활하신 구세주 외 / 플룻중주(임마누엘 오케스트라) 

하나님의 독생자 외 / 할렐루야 혼성중창단(지도 ‘ 이수진) 

하나님의 독생자 외 / 아멘 트리오(아멘 오케스트라) 

부활하신 구세주 외 / 엠엘 여성중창단(지도 김지희) 

임마누엘 · 아멘 연합찬양대 · 오케스트라 

·~.j.안~~흩낌~ 
꺼‘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 짧 031-766-5425) 
[ 생 · 기 · 는 · 훈 · 톨 ~ 

구분 시 간 
오전 7 : 00 

11 오전 9 :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 (외국어 통시통역 예배) 

V 오후 3: 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잔앙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l 저녁 7:00 
금요찬양집회 저녁 7 : 00 

L1범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 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지1] 1교육관 110호 
11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 1호 

유지부 오전 10:50 저']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저]1 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 1호 

중둥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중동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 1호 

.Jl % .!닙「 오전 11:00 제2교육관 4충 

대학 부 (토) 오후 2 :00 제 2교육관 4층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층 

1C야3 -/‘、- 집회 | 시간 1 차량 
보L 단 U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1시에 드리는주일 m부 예배는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 
카어， 중국어， 몽글어1 러시아어， 힌디어1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될니다 

본당 

본당 

본당 

본당 

sirnl찌뻐∞us translatioo5 in English, Chinese, J때anese 
a삐 Sign 벼nguage are avaik3ble at the Eleven 0' c∞k 

Worship 앓f\liæ， ar삐 sri 벼nkan， Chinese, Mong이lan ， 
Russian , Hindi and Indonesian are 외50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f\Iiæ 

구 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3:10 베다니흘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라훌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 :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j().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때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훌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벤 흘 

• 위임목사 김 성관 
· 시부장로 · 부목사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박인기 여국근 안창덕 정진호 김익환 
당ι서7' 1원장 a닉'Iî ,'-' ι고위」집 이바C 신그‘ ι￡ :5교구 대닉부 J교구 

김광남 이종석 임무천 진흥용 전홍렬 장훈 임현덕 이희식 하종철 안치원 
재적우1힌상 진“ J잉 」구 “. j지R 닉장 ""i~fiL !고그 6그구 교구 j교구 2교구 

김단용 한송규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이재영 김준회 
덕외부AI 4숙 1ε - 、。~~닐「지。 키록주 1꾀싱 'I~때부장 '0고구 셔~:국 ;교구 1교구 13교구 

안통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윤수일 황진섭 유재진 강영구 전성원 
예배뉘” ν1ι.;1 1원g 끼4교늄랜징 2 고구장 실로잉진S때징 1" 교구 교구 새가족g멀부 11교구 외신부 

박덕양 이태식 박홍규 권병옥 조종환 김철규 양태선 유현철 탁정헌 김완수 
11교구장 g엔 1부징 김시위원징 몽시위원징 새7택등록실징 정년1부 12교구 19교구 2드nT닝 14교구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최성득 최강전 박용현 강현철 。l광현 
지링요때부장 3교구장 기도원굉리부징 시설영신부징 19교구장 22교구 23교구 24교구 9교구 교재연구부지도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강호성 윤요한 김근영 박준식 
9피구징 g엔2부징 동신부징 재정위원 진도위원징 21교구 

김영은 이달옥 장철환A 김숭온 함철주 
기획위원 소년부징 쩌징위E 깅사위서기 17교구징 · 여전도사 

윤석민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윤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전도위서기 새?덕뿜부징 삶션E싱 건죽위원징 선교위원 15교구 3교구 5교구 2교구 1 6.교구 

김중선 임창식 진학래 김신국 장숭규 김정연 강덕펼 최문실 전은회 김정;<.} 
&띤1부징 옹Ãt:1시? -교구섭 1교구잉 10교구집 8교구 20교구 12교구 10교구 14교구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신선길 김정회 이복순A 류진회 한성엄 임태주 
20교구장 ”그구상 ~~뉘원 재 1교육위원장 예교육위원징 4교구 21교구 18교구 23교구 17교구 

유상태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전영회 이혜숙 
탠염싱 4 「L그X 。+ 선교위원 22구상 강교구 9교구 11교구 19교구 6교구 

엄복섭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황순란 김정운 
-‘1二까 。 152구잉 외신부상 j교구징 대학부징 13.교구 24교구 

김철환 김연태 김종홍 장철환B 정태통 
이맨진~tU!~ 중등4브잉 여。n’I닝TX。i 중등1부징 유아부징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이세영 이성섭 장철규 이보신 이상해 
징녕2부g ~‘드。받T지。 21교구잉 2드。-닙「지。 13고핑 l 전임독장자 김소연 l 전입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김성호 조증민 
· 선교사 송요한 5.2.그징 8괴구싱! 


